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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규명하고, 이러한 속성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관한 언론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여 온라인 

공간의 속성과 정치 양극화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보궐선거에 나타난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측정하였으며, 감성분석을 활용하여 기사 댓글에 비친 온라인 여론을 측정하였다. 이후 언론이 가장 주목한 보도가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를 단절적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온라인 여론의 견고성을 검증하는 시도로써 정치 

양극화의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언론은 보궐선거 지역과 후보에 따라 선거 관심도와 주제가 달랐다. 

둘째, 언론 보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기사 댓글에 나타난 온라인 여론은 높은 부정 여론, 낮은 긍정 여론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거일에 즈음할수록 양극화의 수준은 더욱 분명했다. 셋째, 단절적 시계열 분석 결과를 보면, 선거 관심도에 따라 정치 양극화의 변화 

가능성이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치참여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란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서 재현되는 정치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주제어：온라인 여론, 정치 양극화, 토픽모델링, 감성분석, 단절적 시계열 분석 

요 약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ttributes of the online world and to analyze their 

influence on democracy. The research focuses on the mayoral by-elections that were held in Seoul and 

Busan, South Korea, on April 4, 2021. The study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spaces and the 

polarization of the online public through news articles and user comments from the Internet. The research includes 

topic modeling to measure the diversity of media reports, sentiment analysis to measure online public opinion, and 

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to understand how a particular event influences online attitudes. A combination of 

these methods is used to attempt to estimate the strength of political polarity in the online environment. The study 

shows diverse media reports by election region and candidate, where the online public repeatedly reveals high 

negative and low positive attitudes towards each candidate. Moreover, political polarity can differ based on the level 

of interest in an election. Although voters pay less attention to a by-election than a presidential election, there is a 

solid political polarity in the online world. Hence, the research recommends preparing measures to alleviate the 

polarization as politics requires significant onlin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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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온라인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민주주의와 어떤 

연관을 갖는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대답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집합적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밝히고, 이러한 속성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첫째 2021

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언론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언론 기사 분

석은 보궐선거에서 제공된 언론 보도의 정치 정보 다

양성을 측정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접할 수 있는 정치 정보의 다양성을 측정하고자 한다.

둘째, 기사 댓글에 대한 긍부정 분석을 실시하여 온

라인 공간의 속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 학계는 온

라인 공간의 다양한 여론, 예를 들어 페이스북 여론, 

트위터 여론, 기사 댓글 여론 등에 대한 단편적인 평

론만을 제시할 뿐 과학적 분석에 따른 해답을 제공하

지 못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텍

스트 자료를 분석하는 데 연구방법이 제한적이었기 때

문이다. 본 연구는 Eom and Kim(2021)에서 개발된 

“온라인 댓글 분류기”를 통하여 기사에 게재된 댓글 

전체에 대한 긍부정 분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

해 2021년 4월 7일 보궐선거에 있어서 기사 댓글 여

론을 파악함으로써 기사 댓글 상의 여론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집합적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의 견

고성을 측정해보고자 한다. 후보별 주요 이슈를 선정

하여, 주요 이슈가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는지

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자녀 문

제, 비리 의혹 등과 같은 사건이 특정 후보의 긍부정 

여론에 영향을 주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사 댓글의 여론 견고성을 검증하는 것으로써 

온라인 공간의 양극화가 변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

증하는 기회를 제공한다(Park, et al., 2018; Hahn, 

et al., 2013). 이와 같은 검증은 본 연구의 궁극적 목

적인 민주주의 운영에서의 온라인 공간의 역할, 즉 토

론장 역할 대 양극화 역할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것으

 Ⅰ. 문제 제기

온라인 공간은 소통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양극

화를 심화시키는 공간인가? 향후 소셜 미디어, 블로그 

등의 온라인 공간은 더욱 확대되고, 더욱 많은 이들이 

연결되는 공간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증폭하는 온라

인 공간이 민주주의 공고화에 순기능을 할 것인지, 아

니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지를 경

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온라인 공간을 바라보는 초기 시각은 대체로 긍정적

이었다. 온라인 공간은 숙의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고, 

심지어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토론장으로 비

추어졌다(Kim & Kim, 2006). 온라인 공간은 시민과 

정치 지도자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 간의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는 공간으로 간주됐다. 또한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치 참여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공간으

로 평가되었다(Jho, 2012).

그러나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점차 희석되고 있다. 오프라인 공간

에 비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공간은 비난과 혐

오가 가득한 공간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정치 영

역에서의 온라인 공간은 이념적으로 유사한 이들이 

모여 비슷한 생각을 강화하는 공간으로 간주되고 있

다. 일련의 선택 편향(Selection Bias)과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이러

한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Jhee, et al., 2013; 

Yun & Eom, 2015; Park, et al., 2018).

그렇지만 온라인 공간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다(예외적으로 

Hahn, et al., 2013). 그동안의 학계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규범적 논의(Kim & Kim, 2006; Jho, 

2012), 온라인 공간의 참여자 속성(Cho & Chung, 

2006; Eom, 2020), 온라인 활동이 정치 태도 및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Yoon, 2002; Yoon & Chang, 

2007; Jhee, et al., 2013; Yun & Eom, 2015)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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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체로 발전하여 공론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면, 이성

적인 토론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고 공동의 이익을 실

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는 숙의 민주주의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온라인 공간은 다원주의를 강화하는 공간으로 

기대되었다. 온라인 공간은 온라인 청원 등을 통해 일

반 시민을 동원하거나 조직하는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자원 부족으로 인해 기존 정치조직에 대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정치 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온라인 공간의 이와 같은 역할

은 대의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원주의가 가능하도록 한

다는 것이다. 요컨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초기 시각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순기능이었다. 

그렇지만 온라인 공간에 대한 분홍빛 전망은 일련의 

연구에 의하여 실증적으로 반박되었다. 다수 연구는 온

라인 공간이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모여 이러한 

생각을 강화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Park, 

et al., 2018; Hahn, et al., 2013; Cho & Chung, 

2006). Yoon(2002)는 온라인 공간이 정치 참여에 미치

는 효과를 크게 동원이론(Mobilization Hypotheses)

과 강화이론(Reinforcement Hypothesis)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동원이론이란 온라인 공간이 정치 토

론의 기회와 정보 공유를 높이고, 집단 간 상호 작용을 

확대시킴으로써 새로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촉진시

킨다는 이론이다. 반면 강화이론은 온라인 공간이 새

로운 계층을 정치의 장으로 이끌기 보다 기존의 정치 

참여 행태를 보다 강화시킨다는 가설이다. 즉 기존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정치 참여 행태가 인터넷 활

성화에 따라 더욱 강화될 뿐 새로운 참여자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동원이론과 강화이론을 경험적

으로 분석한 노리스의 연구에 따르면(Norris, 2000, 

319쪽: Yoon, 2002, 9쪽 재인용), 인터넷이 이미 정

치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효과는 있으나, 새로운 정치 참여를 만들어 낸다는 직

접적인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강화이론에 대한 경험적 근거는 다양한 연구에서 밝

로 기대한다.

온라인 공간은 초기의 장밋빛 전망에서 우려의 시

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온라인 공간에 대한 

평가와 관계없이, 온라인 공간은 오프라인 공간과 비

등하게 또는 더욱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기제

로 작동할지, 아니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공간으로 

작동할지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데 의의

가 있다.

 Ⅱ. 온라인 공론장 對 양극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초기 시각은 긍정적이었다. 온

라인 공간은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민과 시민 간의 소

통을 활성화시키고, 숙의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며, 

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시

켜 직접 민주주의의 장으로 역할 할 것으로 기대되었

다(Kim & Kim, 2006). 이 시각에 따르면 직접 민주

주의가 어려웠던 이유는 시민과 정치 지도자 간의 정

보 교환, 즉 소통의 부재에 있었다. 따라서 정치 지도

자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경

우, 시민은 정치적 각성이 일어나고 참여가 촉진됨으

로써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논리이다(Kim & 

Kim, 2006; Yang, 2008; Jho, 2012). 

둘째, 온라인 공간이 가상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공론장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Kim & Kim, 

2006). 공론장이란 이슈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

환하고 타인과 의미 있는 정치적 대화를 가능케 하여 

공공 사안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을 의미한다

(Hahn, et al., 2013). 온라인 공간은 사회적 지위, 인

종, 성 등의 차이가 희미해진,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 평등한 가상 공동체이다(Jho, 2012). 또한 

온라인 공간은 일정 수준의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대면 상호작용에서는 어려운 사안들이 보다 친밀하게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상 공동체가 정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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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을 강화·유지하는 양극화 촉진 공간으로 온라인 공

간이 역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온

라인 공간은 빈약한 “분별있는 시민”(Informed Citi-

zen)을 더욱 악화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이다(Yoon & Chang, 2007). 

한편 정치 정보와 태도 변화를 직접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 예를 들어, Jhee, et al.(2013)의 연구는 

먼저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지는 지와 선택적 노출이 

이루어질 경우 강화학습이 일어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한국 대학생들은 선택적 노출, 즉 

자신의 이념적 거리와 가까운 언론에 편향적으로 접근

하고 있었다. 또한 이와 같은 노출을 통해 제공되는 정

보를 이념적 거리가 먼 언론에서 제공되는 정보 보다 

잘 수용했다. 요컨대 한국의 대학생들은 자신의 이념

과 가까운 언론에 노출하고, 노출된 정보를 통해 자신

의 신념을 보다 강화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반사실적 조건(Counterfactual Condition), 

즉 선택적 노출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실험연

구를 진행했다. 만약 선택적 노출이 일어나지 않는다

면, 즉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접한다

면, 실험 참가자의 태도는 변화될 것인지 여부를 검증

했다. 실험 결과, 진보적인 정치 정보를 접한 보수성향 

참가자, 그리고 보수적인 정치 정보를 접한 진보 성향 

참가자 모두 유사한 비율로 자신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었다. 요컨대 선택적 노출이 발생하지 않고 편향적

이지 않은 정치 정보가 제공될 경우, 개인 수준에서의 

정치 태도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Yun and Eom(2015)은 오프라인 언론이 아닌 온

라인 공간에서의 태도 변화에 주목했다. 이들의 연구

는 소셜 미디어 공간, 특히 페이스북에서 실험 참가

자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를 지속적으

로 접했을 경우, 자신의 신념을 변화시키는지 여부를 

실험 연구를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혀지고 있다. Cho and Chung(2006)의 연구에 따르

면, 단순한 인터넷 이용보다는 커뮤니티 활동이 정치 

참여 활동을 고무한다는 것이다. 즉 동일한 이해를 갖

는 커뮤니티에서 생산되는 정보량과 공유되는 정보량

이 높고, 동일한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뢰

할 수 있는 정보로 취급된다. 이의 결과, 커뮤니티 활

동은 단순 인터넷 이용보다 높은 정치 참여를 이끈다

는 것이다. 한국 국회의원과 미국 상원의원에 대한 트

위터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Hahn, et 

al.(2013)는 트위터 공간에서 한국 국회의원을 따르

는 팔로워(Followers)와 미국 상원의원을 따르는 팔

로워를 분석한 결과, 팔로워 간에 있어 상당한 이념

적 분극화를 밝혀냈다. 즉 진보정당 소속 의원을 따르

는 팔로워들은 보수정당 소속 의원을 따르는 경우가 

극히 낮았으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1) Park, 

et al.(2018) 또한 온라인 공간, 특히 소셜 미디어 공

간이 기존의 사회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들 연구는 2014년 미국 미주리주 퍼

거슨(Ferguson) 시에서 Darren Wilson 경찰관에 의

해 사살된 Michael Brown의 트위터 담화를 분석하

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트위터 공간에서의 담화는 

Wilson에 대한 찬반 그리고 Brown에 대한 찬반 의견

으로 상당히 양극화되어 표현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양극화는 기존의 사회균열인 인종 등에 의한 것으로, 

소셜 미디어가 이를 더욱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요컨대 온라인 공간이 공론장으로서 숙의 민주주의

에 순기능하기 보다는 자신의 신념과 유사한 곳에 자

발적으로 노출하여(선택적 노출), 유사한 생각을 생

산·공유하고, 기존 신념을 강화시키는 공간으로 기능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강화이론). 이의 결과, 나

의 신념과 다른 신념을 인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

기 보다는, 나와 다른 신념은 배척하고 자신의 기존 신

1)  온라인 공간이 기존 언론에 소외된 계층들의 대안적 공간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Na, et al., 2009), Hahn, et al.(2013)의 연구는 이명박 정권 시기의 
트위터 공간은 진보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진보 언론이 주류인 미국의 경우 보수의 정치적 대표성이 보다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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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Jhee, et al., 2013; Yun & Eom, 2015). 또한 

Jhee, et al.(2013)가 제시한 바와 같이, 실험실을 벗

어난 상태에서 자발적인 선택적 노출의 수준과 이로 

인한 양극화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

산시장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정치 양극화의 견고함

을 검증하고자 한다. 만약 온라인 공간이 초기 시각처

럼 거버넌스 공간이라면, 긍정과 부정으로 측정된 후

보 지지율은 주요한 이슈에 따라 변화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온라인 공간이 선택적 노출

과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양극화된 공간이라면, 어떠

한 이슈에 의해서도 후보에 대한 지지는 변화되지 않

을 것이다.

Ⅲ.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언론 보도의 다양성

본 연구는 언론 보도의 다양성을 측정하기 위해 2021

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

한 언론기사를 활용했다. 분석에 필요한 뉴스 기사는 파

이썬과 네이버 검색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활용하여 매일 같은 시간에 후보 이름으

로 검색한 결과를 수집하였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분석은 2021년 3월 7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

지 뉴스 기사를 포함하고 있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대

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7일 사이 관

련 기사를 수집하였다.2) 수집한 기사에서 동명이인의 

연예기사와 같은 기사는 수작업에 의해 제외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뉴스 기사의 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5,006개, 부산시장 보궐선거 2,158개이다. 짧은 기간

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산시장 보궐선

거와 비교해 2.3배 많은 기사가 작성되었다. 

토픽 모델링은 문서가 주목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

하기 위한 통계적 모델을 적용해 분석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는 Jhee, et al.(2013)의 연구 결과와 달리,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의 반사회적 조건에 따른 효과

는 미미했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

지 않은 정보를 페이스북에서 지속적으로 접한다 할

지라도, 실험 참가자의 태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다

만, 복지 정책의 경우는 예외적이었다. 복지 정책에 

대해 진보 또는 중립적 신념을 갖고 있는 실험 참가

자가 지속적으로 보수적 주장을 접할 경우, 기존의 

신념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소셜 미디어 공간에서는 선택적 노출이 없다 할지라

도, 기존 신념은 유지될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있다. 다

만, 그 효과는 이슈 영역에 따라 차별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논의를 요약해 보면, 온라인 공간에 대한 

초기의 긍정적 시각은 부정적 시각으로 바뀌고 있다.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순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온라인 공간은 민주주의 전제인 다양성(Diversity)과 

인내(Tolerance)를 훼손하는 양극화된 공간으로 기능

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양극화된 공간으로서의 온라인 공간에 대

한 경험적 평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 동안의 연구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속성을 파악하는데 머무르고 있

었다. 이들 연구의 합의점은 온라인 공간이 선택적 노

출에 따라 유사한 신념을 가진 이들로 무리지어진 공

간이라는 것이다. 또한 실험연구를 통해 볼 때, 온라인 

공간에서의 선택적 노출과 강화는 오프라인 차원에서

의 정치 태도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었다(Jhee, et al., 

2013; Yun & Eom, 2015). 

본 연구는 집합적 수준에서 정치 태도의 변화 가능

성을 일반 환경에서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온

라인 공간에서의 활동이 오프라인 정치 태도에 미치

는 연구는 대부분 실험실에서 단기간에 실시되었고, 

참여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2)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여 수집기간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비교하여 약 2개월 추가하였다. 이는 관련 기사수집한 데이터에 
포함된 언론사는 KBS, MBC, SBS, TV조선, YTN, 경향신문, 국민일보, 노컷뉴스, 뉴시스, 동아일보, 문화일보, 부산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연합뉴스TV,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례, 한국일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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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기자명, 신문사, 이메일, 하이퍼링크, 제보자 정보, 

문장부호를 문서에서 삭제하였다. 이후 정제한 한글 텍

스트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토큰화(Tokenization)하였

다. 이는 문장으로 구성된 문서를 필요한 단위 어절로 

구성된 단어집으로 변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의미를 포함해 토픽의 해석이 용이한 

명사를 단위 어절로 선택하여 입력 토큰을 구성하였

다. 추가적으로 고빈도 단어 중 주제 파악에 불필요한 

단어(예를 들어, 코리아, 네이버 등)를 불용어로 정의

하고, 토큰 모음에서 제거하였다.

토픽 모델은 큰 틀의 비지도 분류 모델(Unsupervised 

Learning Model) 중 하나이다. 즉, 준비한 토큰을 모

델에 입력하면 알고리즘에 맞춰 입력된 토큰들을 자

동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는 파이썬 Gensim 패키지

를 활용해 잠재 디리클레 할당 알고리즘에 준비한 토

큰을 학습시켰다.3) 모델에 적용한 토픽 개수는 <그

림 1>과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은 Perplexity와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단어가 특정 문서 내에 관련성이 

낮은 단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

제로 단어의 빈도를 통해 문선 내 잠재적으로 존재하

는 토픽을 확율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

는 Blei(2012a, 2012b)가 개발한 잠재 디리클레 할

당(LDA) 알고리즘을 적용해 토픽 모델링을 실행한

다. 토픽 모델링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친다. 첫째, 분석

이 가능하도록 문서를 정제하고 단어 수준으로 분리한

다. 둘째, 적절한 주제의 수를 찾기 위해 토픽 개수 별 

Perplexity 수치와 Coherence 수치를 계산하고, 최

적의 수를 선정한다. 셋째, 최적의 토픽 개수를 적용해 

최종적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단어들의 집합을 통해 개

별 토픽을 해석한다. 

본 연구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한 뉴스 기사에

서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하였다. 예를 들어 기자의 이

름, 신문사, 링크, 이메일 등과 같은 정보는 주제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많은 기사에 빈번히 등장한다. 따

3)  모델에 적용한 사용자 지정 변수는 chunksize, passes, iterations이고 값으로 각각 1000, 5, 10을 적용하였다. 토픽 개수 또한 사용자가 지정하지만 
본문에 기술한 바와 같이 perplexity와 coherence값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그림 1> 서울시장 보궐선거 Perplexity 및 Coherence 수치 

<Fig. 1> Perplexity and Coherence regarding the Seoul mayoral by-elec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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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그림 2>와 같다.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울시장 선거 관

련 뉴스에서는 7개 토픽까지 Perplexity 수치가 증

가한 후 토픽 개수가 추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점진

적으로 감소한다. Coherence 수치는 15개 토픽에

서 정점을 찍고 빠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림 2>에서 보여주듯 부산시장 선거 관련 뉴스 모음의 

Persplexity 수치는 5개 토픽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Coherence 수치는 6개 토픽에서 가장 높은 값을 기

록하고 추세적으로 하락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각각 15개의 

토픽과 6개의 토픽을 선정하였다. 토픽 개수를 적용한 

최종 LDA 분석에 주제명을 붙인 결과는 <표 1>과 같

다.4)

<표 1>에서 제시된 주제별로 발행된 기사 수를 살

펴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보도에서는 “야권단일화”

가 언론의 압도적인 주목을 받았고, 그 뒤를 이어 “내

곡동 의혹” 보도가 있었다. 예를 들어 야권단일화 주

Coherence 수치를 토대로 연구자가 결정하였다. 전

자는 학습을 통해 계산된 단어 분포가 토픽을 예측하

는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후자는 토픽을 구성하

는 단어 간 유사도 계산을 통해 주제의 일관성을 수치

로 표현한 점수이다. Perplexity는 낮을수록 모델의 예

측력이 좋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높은 예측력이 더 적

절한 토픽의 해석을 의미하진 않는다. 즉, Perplexity 

값이 낮아도 연구자가 주제를 구분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치로

서 Coherence 수치가 있다. Coherence 수치는 단

어 간 유사도 수준을 의미하는 값으로써 연구자의 토

픽 해석을 돕는다. Coherence 수치가 높을수록 토

픽을 구성하는 단어 사이에 유사도가 높음을 의미한

다. 따라서 본 연구는 Perplexity와 Coherence 수치 

모두를 고려하여 토픽 개수를 설정하였다. 서울시장

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 모음에 대해 1개부터 

25개까지 토픽 개수를 1씩 증가시키며 Perplexity와 

Coherence 수치를 계산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

4)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뉴스 모음에서 추출한 토픽에 대해 구성 단어와 확률은 요청에 따라 제공함.

<그림 2> 부산시장 보궐선거 Perplexity 및 Coherence 수치

<Fig. 2> Perplexity and Coherence regarding the Busan mayoral by-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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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가덕도 신공항 주제가 25일로 가장 오랜 기간 다

뤄진 한편, 엘시티 의혹은 9일로 가장 짧은 시간 언론

의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장 선거와는 달리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언론은 여권과 야권의 비중을 유사하게 

유지하는 등 출구조사 및 여론조사와 같이 사실에 대

한 일반적인 보도가 많았다. 이는 언론의 관심이 수도

권과 지방에 대해 크게 다르고 여당과 야당에 대한 주

목도도 크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언론 보도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언

론이 가장 주목한 보도가 온라인 여론에 영향을 미

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서 언론이 가장 주목한 “야권단일화”가 가장 많이 보

도된 시점, 3월 18일, 그리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주목된 “가덕도 신공항”이 가장 많이 보도된 시

점, 4월 1일을 기점으로 온라인 여론이 차이를 보이는

제 기사는 수집 기간 사이에 766건 있었고 내곡동 의

혹 주제 기사 건수는 606건이었다. 해당 주제가 보도

된 기간 또한 야권단일화가 9일로 가장 많았는데, 두 

번째로 많이 보도된 내곡동 의혹 기간인 4일 보다 두 

배가 넘는 기간이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토

픽을 보면 여당 후보 관련 기사보다 야당 후보 관련 주

제가 많고 기사 수 또한 오세훈 후보에 관한 기사가 많

았다. 예를 들어 “오세훈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기사

가 461건이지만 “박영선 공약” 관련 기사는 168건이

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출구조사” 관련 보도가 

4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구조사는 단순 결과 보도

이기에 이를 배제하면 “엘시티 의혹”이 423건으로 언

론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었고, “가덕도 신공항”이 416

건으로 큰 차이 없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보도 일

<표 1> LDA 분석에 따른 선거별 주제

<Table 1> Topics extracted from LDA Analysis by election

Topic No. Seoul Mayoral By-Election Busan Mayoral By-election

1 Pollack Stew Unlawful Inspection

2 Candidate Debate Exit Poll

3 Apartments in Japan Seoul Mayoral By-Election

4 Real Estate Speculation Election Polls

5 Naegok-dong Scandal L-City Scandal

6 Measures of People’s Power Party New Airport in Gadeokdo

7 Election Polls -

8 Oh Se-hoon’s Pledge on Real Estate -

9 Pre-voting -

10 Candidate Unification of Opposition Parties -

11 Election Campaign -

12 Mayor Park Won-soon -

13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Response to COVID-19 -

14 Park Young-sun’s Election Pledges -

15 Oh Se-hoon’s Election Campaig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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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된 “온라인 댓글 분류기”를 활용해 기사 댓

글의 긍·부정을 판별한다.5) 감성분석을 위한 댓글은 

상기 토픽 모델링을 위해 수집된 기사에서 추출하였

다. 댓글의 양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784,173개

이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련 188,712개이다. 댓글

은 실시간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매일 동일한 시간에 

자동으로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였다. 수집 기간은 언

론 기사 수집 기간과 같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

년 3월 7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 부산시장 보

궐선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7일까지이

다.6) 본 연구는 일자별로 수집한 댓글 전체에 대한 감

성을 분류해 계산한 비율을 온라인 공간 여론으로 간

주했다. 

<그림 3>과 <그림 4>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인 

박영선과 오세훈에 대한 온라인 여론을 그래프로 표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기법은 단절적 시계열 분

석(Interrupted Time Series Analysis, 이하 ITSA) 

이다. 

Ⅳ. 흔들림 없는 정치 양극화

언론의 집중 보도는 온라인 여론을 변화시킬까 아니

면 언론 보도에 관계없이 기존 신념을 유지할까? 이와 

같은 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즉 언론 기사 댓글의 감성을 분석해 

집합적 차원의 긍·부정을 판단하고 추세를 살펴보고

자 한다. 이후, ITSA를 활용해 주요 사건이 온라인 여

론에 의미 있는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본다.  

감성분석은 댓글의 긍·부정을 분류하는 방법 중 하

나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Eom and Kim(2021)

5)  “온라인 댓글 분류기”는 한국어 자료가 미리 학습되어 있는 KoBERT 모델에 Linear Layer를 추가하여 텍스트를 긍정과 부정으로 이진 분류하도록 만든 
딥러닝 모델이다. 네이버 API를 통해 수집한 기사 댓글의 긍  부정을 학습시켰고 휴먼 코더 분류와 비교해 93.04%의 정확도를 가진다. 

6)  기사 및 댓글 수집 프로그램의 오류로 인해 2021년 1월 26일부터 2021년 2월 1일까지 댓글을 수집하지 못하였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온라인 
여론 자료 작성을 위해 위 기간의 변화를 선형으로 가정한다.  

<그림 3> 박영선 후보 온라인 여론

<Fig. 3> Trend of Online Sentiments: Park Young-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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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고 댓글의 양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온라인 여론도 서

울시장 보궐선거와 유사했다. <그림 5>와 <그림 6>은 

김영춘 후보와 박형준 후보의 온라인 여론을 댓글 양

과 함께 표현한 그래프이다. 김영춘 후보 관련 기사에 

작성된 댓글은 70,139개으로 박형준 후보 관련 기사

에 작성된 댓글 수 160,909개의 약 절반 정도 수준이

다. 온라인 공간에서 김영춘 후보가 박형준 후보보다 

매우 낮은 관심을 받았다. <그림 5>에서 보이듯, 김영

춘 후보는 분석 처음부터 선거일까지 꾸준히 높은 부

정 여론과 낮은 긍정 여론을 가진다. 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현 정부를 평가하는 회고적 투표 성향

이 강함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림 6> 박형준 후보의 

여론을 살펴보면, “엘시티 의혹”에 맞춰 부정 댓글이 

많이 작성되었지만, 부정 여론 비율은 이미 높은 상태

였기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엘시티 의혹은 

김영춘 후보의 긍정 댓글 수 증가로 이어졌지만, 비

현한 것이다.7) 두 후보 모두 선거 당일 부정 여론과 

긍정 여론의 방향이 바뀌었지만, <그림 3> 박영선 후

보 여론에서 상대적 큰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속적으로 약세였던 여당 후보에 

대한 지지층 결집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세훈 후보는 “내곡

동 의혹” 이슈가 떠오른 시점부터 부정 여론이 상승하

고 긍정 여론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맞물려 

박영선 후보의 부정 여론이 단기적으로 하락하였지만, 

다시 이전 수준까지 상승하여 유지되었다. 

<그림 3>과 <그림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두 후

보 모두 댓글 양이 증가함에 따라 변동성이 줄고, 부정 

여론과 긍정 여론이 고착화되는 모습이 보였다. 특히 

선거일에 가까워지면서 긍정 댓글보다는 부정 댓글의 

양이 훨씬 많고, 더욱 고착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

다. 달리 말하면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양극화가 강

7)  오세훈 후보 관련 댓글 양( 474,958개)과 박영선 후보 관련 댓글 양(410,618개)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4> 오세훈 후보 온라인 여론

<Fig. 4> Trend of Online Sentiments: Oh Se-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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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그림 5>와 <그림 6>에서 선거일 당일 긍정 여론의 

상승과 부정 여론의 하락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율 상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기존 부

정 여론이 상대 후보 지지층에 의해 형성되어 있기 때

문에, 댓글 수의 증가에도 비율의 변화가 적게 나타난 

<그림 5> 김영춘 후보 온라인 여론

<Fig. 5> Trend of Online Sentiments: Kim Young-choon

<그림 6> 박형준 후보 온라인 여론

<Fig. 6> Trend of Online Sentiments: Park Heong-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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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선을 구하고, 이를 비교하여 사건의 영향력을 계

산한다. 아래의 공식 1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ITSA 모

델을 수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공식 1)

Yt는 후보의 온라인 여론 비율이고 T는 시간변수이

고, t는 분석단위의 특정일자를 의미한다. Xt는 사건 

전 0, 사건 후 1의 값을 가진다. 그리고 XtTt는 시간과 

사건의 교호 변수(Interactive Term)이다. α1은 온라

인 여론의 개입 이전 추세를 의미하고, α2는 개입 시

점의 단기적인 여론 변화를 보여주고, α3는 사건 이후 

추세선의 기울기 차이를 설명한다. 따라서 α1, α2, α

3의 통계적 유의미함을 파악해 사건의 영향력을 종합

적으로 판단한다. 

<표 2>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온라인 여론을 

대상으로 ITSA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박영선 후보

의 경우 야권단일화는 온라인 여론에 어떠한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 즉, 사건 발생 직

후에서의 변화도(긍정 여론 경우  0.023, 부정 여론 경

우 0.020), 사건 이전 또는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추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긍정 여론 경우 

상대적으로 박형준 후보에 대한 온라인 여론변화가 더

욱 두드러졌다. 이는 야당 지지층의 결집이 상대적으

로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서울시장 보

궐선거에서 발견된 바와 같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도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두 후보 모두 댓글의 양이 증

가하고, 긍·부정 여론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었다. 

또한 높은 부정 여론과 낮은 긍정 여론으로 굳어지는 

현상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게 나타나고 있었다. 

즉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도 온라인 공간에서 지지층이 상대방을 비방하는 차원

의 양극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온라인 여론은 특정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까?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특정 사건에 

의한 변화를 측정하는 ITSA 모델을 서울시장 보궐선

거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온라인 여론에 적용해보았

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야권단일화” 시점(2021년 3월 

18일)와 “가덕도 신공항” 시점(2021년 4월 1일)을 서

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온라인 여론에 적용하여 

여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ITSA 모델은 사건 이전과 이후의 추세를 통계적으

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모델이다(Linden, 2015). 즉, 

사건 전후 데이터를 토대로 이전의 예측선과 이후의 

<표 2> “야권단일화”와 온라인 여론: 서울시장 보궐선거

<Table 2> “Candidate Unification” and Online Public Opinion

    Park Young-sun       Oh Se-hoon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T  0.001
 (0.003)

-0.001
 (0.003)

-0.011
 (0.004)***  

 0.012
 (0.004)***

X -0.023
 (0.025)

 0.020
 (0.027)

 0.070
 (0.021)***

-0.074
 (0.022)***

XT -0.001
 (0.003)

 0.002
 (0.003)

 0.005
 (0.004)

-0.005
 (0.004)

Intercept  0.077
 (0.018)***

 0.920
 (0.020)***

 0.199
 (0.033)***

 0.789
 (0.033)***

N  32  32  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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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발견으로 판단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의 경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기준으로 온라인 여론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은 가덕도 신공항 이슈의 영향력을 ITSA 모델을 통

해 분석한 결과이다. 김영춘 후보의 경우, 가덕도 신공

항 이슈는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단기

적으로 김영춘 후보의 긍정 여론을 1.9%(0.019) 상승

시키고, 부정 여론을 2.1%(-0.021) 감소시켰지만, 통

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사

건 이전과 사건 이후의 추세 변화에서도 마찬가지였

다. 즉 사건 이전과 이후 추세선을 비교해 볼 때,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긍정 여론 경

우 0.006, 부정 여론 경우 -0.009). 

그렇지만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김영춘 후보의 긍

정 여론 하락 추세와 부정 여론 상승 추세를 사라지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즉, 사건 이전 긍정 여론은 0.3% 

(-0.003)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하락하

고 있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이와 같은 통계적 유의

미성은 사라졌다. 즉, Lincom 분석 결과를 보면 사

건 이후의 추세는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긍정 여론의 경우 0.004, 부정 여론의 경우 

 0.001, 부정 여론 경우 0.002). 

오세훈 후보의 경우 야권단일화에 대해 단기적 효

과는 나타났으나, 이전 수준으로 급속히 복귀하였다. 

즉 야권단일화 보도가 정점을 찍은 시점에 단기적으로 

7%의 상승을 만들었다(긍정 여론 경우 0.070, 부정 

여론 경우  0.074). 그러나 사건 이전과 이후 추세선을 

비교해 볼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긍정 여론 경우 0.005, 부정 여론 경우  0.005). 

요컨대 여권단일화 보도는 오세훈 후보에 대한 긍정 

여론의 단기적 상승과 부정 여론의 단기적 하락을 불

어왔으나, 온라인 여론의 장기적 추세 변화를 만들어 

내지는 못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종합해 보면, 기사 댓글의 가

장 중요한 사건인 “야권단일화”가 박영선 후보와 오세

훈 후보의 긍·부정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야

권단일화 사건은 박영선에 대한 지지와 비판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오세훈에 대해 단기적 효과는 

있었지만 지지 여론 하락을 회복시키지도 부정 여론 

상승을 막지도 못했다. 달리 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

거의 주요 사건인 야권단일화는 여당의 지지층과 야당

의 지지층에 대한 여론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이

는 각 지지층의 여론 견고성, 즉, 정치 양극화를 보여

<표 3> “가덕도 신공항”과 온라인 여론: 부산시장 보궐선거

<Table 3> “New Airport in Gadeokdo” and Online Public Opinion 

   Kim, Young-choon    Park, Heong-joon
Positive Negative Positive Negative

T -0.003
 (0.001)***

 0.003
 (0.001)***

-0.003
 (0.001)***

 0.003
 (0.004)***

X  0.019
 (0.027)

-0.021
 (0.027)

-0.005
 (0.028)

-0.002
 (0.026)

XT  0.006
 (0.006)

-0.009
 (0.006)

 0.007
 (0.007)

-0.009
 (0.006)

Intercept  0.161
 (0.050)***

 0.721
 (0.048)***

 0.299
 (0.042)***

 0.683
 (0.039)***

N  97  97  9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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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는 공간, 오프라인의 양극화 공간이 투영되는 공

간, 그리고 선택 노출과 확증 편향으로 인해 양극화가 

심화되는 공간일 것이란 지적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진 서울시장 및 부

산시장 보궐선거를 대상으로 비관적 시각에 대한 경

험적 검증을 시도했다. 후보 이름이 언급된 네이버 게

재 기사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2021년 3월 7일부터,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1월 1일부터 4월 7일까지 수집

하여, 각 기사에 게재된 댓글을 수집하여 분석했다. 즉 

본 연구는 기사 댓글을 통하여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규명하고자 했으며, 언론이 가장 주목한 사건이 여론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통하여 정치 양극화의 견

고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언론

은 4월 7일 치러진 선거에서 부산시장 보궐선거 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압도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측면도 달라서, 서울시장 보

궐선거는 야권의 움직임에 초점이 있었던 한편, 부산

시장 보궐선거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의 동시 보도가 

많았다.10) 둘째, 토픽모델링 분석결과를 보면, 서울시

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언론 보도 주제의 다

양성에 차이가 있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언

론 보도 토픽은 15개 토픽인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 경우 6개 토픽이 도출되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

선거의 경우 야권단일화 등의 주제적 토픽이 높은 비

중을 차지한 반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은 단순 보도인 출구조사였다. 

셋째, 언론 보도에 게재된 댓글을 통해 볼 때 온라인 

공간은 상당히 부정적인 공간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공간은 매체에 따라 트위터 등과 같은 소셜 미디어 공

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본 연구가 분석한 기사 댓글 

 0.006).8) 이는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김영춘 후보의 

긍·부정 여론의 추세적 하락과 상승을 막아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9)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박형준 후보를 분석한 

결과는 김영춘 후보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사건 이

전 박형준 후보의 긍정 여론은 0.3%(-0.003) 하락하

고 있었고, 부정 여론은 0.3%(0.003) 상승하고 있었

다. 김영춘 후보와 유사하게,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박

형준 후보에 대한 긍정 여론과 부정 여론에 단기적 변

화와 장기적 변화를 가져오진 못했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 이슈는 하락하는 긍정 여론과 상승하는 부정 

여론을 희석시키는 역할을 했다. 개입 이전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긍정 여론 하락과 부정 여론 상승은 개입 

이후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긍정 여

론의 경우 0.005, 부정 여론의 경우  0.006).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달리, 언론의 선거 관심도가 낮은 부산시

장 보궐선거 여론은 주요 사건에 의해 변화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달리 표현하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

한 여론은 견고성이 약한 여론으로 파악할 수 있고, 선

거 관심도에 따라 정치 양극화 양상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

Ⅴ.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온라인 공간의 속성을 밝히고, 온라인 공

간이 민주주의 운영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는 데 목적

이 있다. 민주주의 운영에 있어 온라인 공간이 토론의 

장으로서, 직접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초기의 기대는 점차 흐려지고 있다. 오히려 온라인 공

간은 익명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어 비난과 비판이 난

  8)  Lincom은 Stata에 내재한 분석기법으로 사건 이전의 추세선과 이후의 추세선을 동시에 고려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한다. 이하의 경우도 같다.
  9)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임한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경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박영선 후보의 경우, 사건 이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긍  부정 여론 추세는 사건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오세훈 후보의 경우, 사건 이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세는 
사건 이후에도 통계적 유의성을 지속하고 있었다

10)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뉴스 기사 및 댓글은 부산일보 등의 지역 일간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연구에는 지역방송 및 일간지를 추가한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리라 본다. 다만, 지역방송 및 일간지에 게재되는 댓글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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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은 선거 관심도가 높았던 서울시장 보궐선거와는 

다르게, 주요 사건이 후보에 대한 여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 양극화는 한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우려

하는 심각한 주제이다(Eom, 2007; Fiorina, et al., 

2005). 온라인 공간이 이를 해소하는 공간으로 기능

할지, 아니면 이를 심화시키는 공간으로 기능할지는 

민주주의 운영에 근본적인 질문으로 대두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비대면 방식, 특히 소셜미디어

를 통한 선거 캠페인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은 이와 

같은 질문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한다. 

향후 온라인 공간을 통한 정치참여 활성화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온라인 공간이 지도자와 시민 사이

의 의사교환과 토론이 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에는 이의

(異議)가 없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적 측면의 이면에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오프라인에서의 정치 양극화

는 상대방 의견에 대한 존중(Tolerance)과 다름을 인

정하는 다양성(Diversity)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 운

영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의 

발견은 오프라인의 정치 양극화가 온라인에서 더욱 심

화될 것이라는 주장에 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오프라

인을 비롯한 온라인에서의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방안 마련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

어, 가짜 뉴스 선별 및 방지책에 대한 노력, 비판적 사

고 위주의 교육, 존중과 다양성의 문화 조성을 위한 대

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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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멈추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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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보도는 상승 추세였던 박형준 후보의 

온라인 부정 여론을 희석시키고 하락하는 온라인 긍정 

여론을 멈추게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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